
LG화학, 여수공장 폭발 3명 사상!
에틸벤젠 공정의 가성소다 중화탱크 … 잔류 벤젠가스 때문으로 추정

2003년 3월12일 오전 12시 20분께 LG화학(대표 노기호) 여수공장 에틸벤젠 탱크에서 원인불명의 폭발사고

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건설교통부 산하 산업안전공단 여수지도원은 공동으로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경찰

은 탱크내 잔류 벤젠가스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초 1명 사망과 2명 중태로 보도됐지만 중태라고 보도된 2명중 1명은 1주 진단을 받고 여수 제일

병원에서 치료중이고 1명은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11주 화상진단을 받고 입원중인 상태이다.

문제가 된 LG여수공장 탱크 청소작업은 3명이 1조로 운용되고 1명씩 교대로 탱크 내 청소작업을 한다. 사

고발생 시 사망한 작업자는 탱크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중이어서 화를 면키 어려웠고 1주 진단을 받은 작업자

는 교대하기 위해 탱크 밖으로 나가 있어 폭발한 탱크와 다소 떨어져 있어 큰 화를 면했고 11주 진단을 받은

작업자는 탱크 바로 옆에서 청소작업을 돕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가 난 탱크는 높이 1.6m의 저장탱크로서 에틸벤젠 제조공정 내 촉매를 가성소다로 중화시키는 탱크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사고가 난 탱크는 에틸벤젠에 함유된 촉매를 가성소다로 중화를 시키기 위한 탱크인데 청소

작업 때 에틸벤젠에서 나오는 가스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한 것이 폭발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담당경찰관은 사고가 탱크에 잔류가스가 있는 상황에서 발화에 의한 사고인지, 작업자의 실수에 의한 사고

인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고 정확한 폭발경위는 수사결과가 발표되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쨋든

폭발사고가 난 원인은 탱크내 잔류가스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황이어서 10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3

월말쯤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공장 청소작업을 진행할 때는 공장 안전관리 담당자 입회아래 청소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

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LG화학이 폭발사고시 안전관리자가 입회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실은 조사중에 있

고 수사에 대한 초점은 가스가 남아 있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김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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